
[매경시평] 인텔의 성공이 주는 교훈  

 

일류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로 여겨지는 요

즘이지만, 소위 일류대학에 입학한 후 다음 목표를 어떻게 

잡아야 할지는 혼란스러워 한다. 중ㆍ고등학교 시절 목표

는 간단하다. 공부. 하지만 이러한 일괄적인 상황과 교육

이 대학 이후 긴 인생의 모호함을 준비해주지는 않는다.  

 

기업도 일등이란 자리에 올라서면 오히려 만족감에 빠져 

무너지기 쉽다. 실제로 포천지가 선정한 500 대 기업들을 

살펴보면, 20 년 전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던 기업이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

것이 허다하다.  

 

◆ 영원한 일등은 없는 법  

 

= 영원한 일등은 없는 법. 항상 다음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데, 이때

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창조력이다. 한 기업이 경쟁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기

반사항이 사업전략이라면 기업전략은 기업이 기존 사업영역을 넘어 새로운 영역

을 개척해나갈 때 이용하는 사고체계다. 안전지대를 넘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

타 업종에 진출할 때 실패하여 사라지게 되거나 이류로 전락하는 기업들은 창의

성이 결여돼 새로운 기업전략이 기존 전략을 깨지 못해서일 때가 많다. 지금 우

리는 그런 시점에 있다. 여태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 일등을 하면 되었지만, 이제

는 소위 게임 자체가 바뀐 것이다. 무조건 `빨리` `작게` `크게` 혹은 `많이` 하는 

것이 답이 아닌 새로운 경쟁구도에 직면한 것이다.  

 

이때 흔히들 하는 실수는 예전 평가기준과 성공요인들을 변화한 상황에 그대로 

적용하는 것이다. 더욱 흔한 실수는 측정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평가기준으로 활

용되는 지표들이 많다는 것이다. 즉 등수를 매기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학생 개

 



개인 능력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가장 좋은 지표는 아니라는 것이

다.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이 아니듯,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듯, 평가에 대

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.  

 

여기서 창조력의 고뇌가 필요하다.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은 이미 20 년 전부

터 경영전략에서 외쳐와 이젠 오히려 진부한 느낌을 풍기는 것이 사실이지만, 변

화 기로에 서 있는 기업에는 여전히 적용되는 `클래식`이다.  

 

사실 기업에서 톱-다운 전략이 기막히게 떨어진다고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. 인

텔을 보면 경영진은 메모리반도체 사업을 고수했지만 실무진에서 점진적으로 죽

여나갔던 사례가 있다. 지금은 세계 최대 중앙처리장치(CPU) 제조업체인 인텔은

초기에 중앙처리장치 사업과 메모리 사업을 모두 가진 기업이었다. 그러나 메모

리 산업은 금세 막강한 정부와 자금력을 등에 업은 일본 업체 진출로 인해 수익

성이 낮은 산업이 되었다.  

 

이때 인텔 경영진이 자사가 개발했던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는 용단을 차마 내리

지 못하고 있을 때 현장 관리자들은 메모리반도체 제조라인을 하나씩 중앙처리장

치 라인으로 전환해나갔다. 이러한 현장 관리자의 전략적 사고로 인해 메모리반

도체 사업 철수라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공식화했을 때는 별다른 손실이 없었

다. 이 사례는 후에 공동 설립자인 앤디 그로브가 인텔 저력은 직원 한 명 한 명

이라고 격찬을 하게 된 획기적인 기업사다.  

 

◆ 항상 새 목표와 평가 과감 도입  

 

= 업계가 돌아가는 사정을 직접 피부로 겪고 있는 실무진에게는 저수익ㆍ고투자

인 메모리반도체에 연연하기보다는 고수익 하이테크 제품에 집중하는 모험이 더 

할 만했고, 또 중간관리자에게 그런 직권을 허용되었던 인텔이기에 이런 성공사

례가 가능했던 것이다. 인텔이 자사가 처한 경쟁 환경에 맞는 인재를 고용해 육

성하고, 적절한 평가와 근무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.  



 

앤디 그로브는 고백한다. 우리 경영진은 그 결단을 감히 내릴 수 없었다고. 안전

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그리도 어렵고 큰 결정인가 보다. 그렇다면 여기서 루스벨

트가 대공항에 접한 미국 국민에게 고한 취임사를 기억해보는 것이 어떨까? 두

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.  

 

[강진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] 

 


